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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일,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(정무위원회, 충남 

논산·계룡·금산)이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에 대해,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현 금

융위원장을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. 

김종민 의원은 “금융은 신뢰인데, 라덕연 사태와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

고로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”며 김주현 위원장을 질타한 뒤, 

“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라”고 촉구했다.

이어 “라덕연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어 사퇴한 김익래 전 키움증권 회

장은 여전히 대주주의 직위는 유지하고 있어,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

있다”고 지적한 김종민 의원은 “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

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”고 진단했다. 

김종민 의원은 “저축은행법에는 대주주 부적격 판정 시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

강제할 수 있지만,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이 없다”며, “은행, 

증권사 등도 최대주주의 주식 처분을 강제할 제도 마련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

방하고, 국민의 금융신뢰를 회복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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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종민 의원, “금융사고, 최대주주에 책임 물어야...”

- 김종민 의원, 금융위원장에 잇따른 금융사고 질타 

- 금융신뢰 회복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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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관련, 오늘 김종민 의원은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실

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최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주식

처분명령권을 부여하는「금융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대표발의했다. //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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